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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 정답

연예

2019년‘기생충’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

독이 한국어로 칸영화제 개막을 알렸다.

봉 감독은 6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 스페셜 게스트로 

무대에 올랐다.

박수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은 봉 감독은 프랑스어와 

영어, 한국어로“감사합니다.”라고 말한 뒤“집에서 혼

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티에리 프레모 집행

위원장이 연락을 주셔서 오게 됐다.”며 깜짝 등장하게 

보이그룹 엔하이픈이 일본에서 

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일간 차트 

정상에 올랐다.

소속사 빌리프랩은 엔하이픈이 

지난 6일 발매한‘보더 : 하카나

이’(BORDER : 儚い)가 15만254

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오리콘 일

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7

일 밝혔다.

‘보더 : 하카나이’는 엔하이픈이 

한국에서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발표한 첫 일본 

싱글로‘기븐-테이큰’,‘렛 미 인(20 CUBE)’등 일본어 

번안 곡과 일본 오리지널 곡‘포겟 미 낫’이 실렸다.‘포

겟 미 낫’은 일본 TV 애니메이션‘리-메인’오프닝 노

래로 쓰여 인기를 끌고 있다.

된 사연을 전했다.

칸영화제는 이달 초 조디 포스터, 맷 데이먼 등이 참석

하는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소개하며“세계 영화계의 주

요 인물이자 칸 영화제의 절친한 친구로서 영화제 역사

에 기록을 남긴 깜짝 손님이 관객과 대화를 나눌 것”이

라고 예고한 바 있다.

봉 감독은 공식 개막을 선언하기에 앞서 무대 한쪽에 

서 있던 올해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자 배우 조디 포스터

와 시상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, 심사위원석에 앉아

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을 무대 가운데로 불러 모으고 

개막 선언을 각자 다른 언어로 나눠 하자고 제안하는 모

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.

봉 감독이 먼저 영어로“제74회 칸 영화제 개막을 선

언한다.”고 선창한 뒤 알모도바르 감독(스페인어)과 조

디 포스터(프랑스어)에 이어 다시 한국말로“선언합니

다.”라고 외쳤다. 

봉 감독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심사위원으로 무대에 

앉아 있던 송강호가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차

례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.

엔하이픈은 엠넷 글로벌 오디션 

프로그램‘아이랜드’를 통해 팀 

결성 과정이 공개되고, 일본인 멤

버 니키가 포함돼 있어 일본에서 

정식 데뷔하기 전부터 현지 팬들

의 관심이 높았다. 지난해 한국 데

뷔 앨범‘보더 : 데이 원’으로 오

리콘 일간 및 주간 앨범 차트에서 

각각 1, 2위를 기록했다.

이후 올해 4월 발표한 미니 2집‘

보더 : 카니발’로는 2주 연속 주

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고 월간 

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.

해외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일본 유명 라디오 프로

그램인‘올나이트 일본’의 새 프로그램‘올나이트 일본

X(크로스)’고정 DJ로 발탁되기도 했다.

봉준호 감독, 한국어로 칸영화제 개막 선언 

엔하이픈, 일본 데뷔 싱글로 오리콘 일간 차트 정상

박서준, 일 아마존
한국 드라마 

DVD 랭킹 점령

배우 박서

준이 출연

한 드라마가 

일본에서 뜨

거운 사랑을 

받으며 한류 

스타로서 파

워를 과시하

고 있다.

8일 소속

사 어썸이엔

티에 따르면 

최근 일본 

아마존 사이트의 한국 드라마 DVD 판매 실

시간 랭킹 20위 안에 박서준이 출연한 드라

마가 5편이나 올랐다.

이날 기준 드라마‘화랑’이 1, 2위를 차지한 

데 이어‘마녀의 연애’,‘그녀는 예뻤다’,‘쌈, 

마이웨이’,‘김비서가 왜 그럴까’까지 총 5편

이 순위에 올랐다.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판

매 차트에 박서준의 주연작 5편이 꾸준히 차

트 상위에 머물면서 한국 드라마를 향한 관

심의 중심에 박서준이 있음을 보여준다.

특히 한국 드라마 신작 DVD 판매 랭킹(8

일 기준)에서는‘김비서가 왜 그럴까’가 1위

부터 3위까지 휩쓸었다. 이는 DVD 시장이 활

성화된 일본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박서

준의 인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.

 한류 스타들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

고 있는 한 관계자는“박서준의 드라마가 일

본 내에서 연이어 히트를 치며, 1040세대를 

아우르는 4차 한류 붐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. 

현지 제작 드라마와 영화 출연 제안뿐만 아

니라 일본 프로모션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

구하고 각종 화보나 광고, 온택트 팬미팅 등 

현지 관계자들의 섭외 문의가 쏟아진다.”고 

밝혔다.

▲ 제74회 칸 영화제 개막 선언을 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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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박서준. 사진=어썸이엔티

▲ 엔하이픈. 사진=빌리프랩


